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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험목적 (Objectives)

 본 연구조사는 한국의 전 지역에 자생하는 인동덩굴의 분포형태 및 자생 생육지의 환경 

분석뿐만 아니라 이 집단과 혼생하는 식물을 분포양상과 환경조건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

분석함으로써, 인동덩굴의 재배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.

재료 및 방법 (Materials and Methods)

1. 인동덩굴의 분포조사

2. 인동덩굴의 밀도와 피도 조사 및 분석

상대밀도(relative density : RD)(%)=어떤 종의 총 개체수/전체 종의 총 개체수×100

상대피도(relative coverage : RC)(%)=어떤 종의 기저 면적/전체 종의 기저 면적×100

상대빈도(relative frequency : RF)(%)=어떤 종의 빈도/전체 종의 빈도의 총계×100

중요치(importance value : IR)=상대밀도+상대피도+상대빈도

3. 인동덩굴의 생육환경 조사 및 토양 분석

4. 인동덩굴의 혼생식물 조사 및 분석

 

실험결과 (Results)

본 연구는 한국의 전 지역에 자생하는 인동덩굴의 분포와 자생지 환경 및 혼생식물을 조

사한 결과, 다음과 같다.

인동덩굴은 한국 전 지역의 저지대 산기슭이나 경작지 주변에 많이 자생하였다. 자생분포

는 밀도 10 이하의 값, 피도 30 이하 값의 군생형태를 나타내었다. 상대밀도와 상대피도

는 각각 22.8%, 24.8%로서 내륙지역과 해안지역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양지와 음지의 비

교에서는 양지의 상대밀도와 상대피도가 음지보다 높았다. 인동덩굴은 해발고도는 200m 

이하에서 80% 이상의 분포를 나타내었으며, 경사도에 따라서는 경사도 10° 이하에서 

63.2%의 비율로서 분포하였다. 사면별로는 햇빛이 많은 평지가 25.3%의 비율로서 가장 

많았으며, 다음으로 남사면 23.2%, 서사면 17.9%, 북사면 14.7%, 동사면 10.5% 순이었다. 

 자생지 토양은 사양토가 많았고, 평균 pH는 6.6이었다. 유기물 함량은 평균 24g kg-1이

었으며, P2O5는 11mg kg-1이었고, K, Ca, Mg, Na은 각각 2.0, 3.7, 3.6, 1.0cmol+ kg-1이

었다. 혼생하는 식물은 78과 206속 332분류군이었고, 내륙지역과 해안지역별로는 내륙지

역이 77과 186속 265분류군으로서 해안지역의 40과 89속 109분류군보다 2.5배 많았으며, 

양지와 음지별로는 양지가 66과 189속 302분류군으로서 음지의 51과 107속 145분류군보

다 2배 이상 많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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